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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헤드라이트는 주행 시 운

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외관을 좌

우하는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

서 빛이 흐릿해지고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

한다. 헤드라이트는 어떤 이유로 변색이 일어나며 어떻

게 관리해야 하는지 금호타이어(blog.kumhotire.co.kr)

가 안내했다. 

■ 헤드라이트 변색 원인

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렇게 

변색되거나 뿌옇게 변해 빛이 약해져 시야 확보에 어려

움을 겪는다. 이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

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헤드라이

현대·기아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 

실적이 반등했다.

현대차 미국판매법인(HMA)는 

4일 현대·기아자동차의 지난 8월 

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

3.5% 증가한 11만1,406대를 기록

했다고 밝혔다. 같은 달 미국 자동

차 시장 성장률은 -0.2%였다.

브랜드별로 현대차 5만6,929대, 기아차 5만3,864

대, 제네시스 613대 등을 각각 기록했다. 현대차는 작

년 8월보다 8.4% 상승했고, 기아차는 1.0% 올랐다. 

제네시스는 현지 딜러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며, 

66% 감소한 613대 판매에 그쳤다. 제네시스는 독립

적인 판매망 구축에 나서 딜러와의 사이에서 극심한 

갈등을 빚고 있다. 

 자동차의 눈 ‘헤드라이트’ 변색 예방법

현대·기아차 판매 실적 반등

트의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 대체로 다음과 같다.

먼저 자외선이다.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자동차의 피

부 즉 겉으로 드러나 있는 도장면, 헤드라이트 등은 자

외선의 영향을 받는다.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

헤드라이트의 표면이 변색된다. 헤드라이트의 표면의 

재질인‘폴리카보네이트’는 가볍고 단단하지만 자외선

에는 취약하다. 그래서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누

렇게 혹은 뿌옇게 변한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UV코팅

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코팅도 벗겨지게 마련

이다. 

산성비도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이다. 헤드라이트를 

구성하는 재질은 산성에 약하다. 비가 온 후 헤드라이

트 표면에 남아있는 산성비가 증발하면서 변색이 진행

된다. 따라서 비가 온 날 운전을 했다면 주행 후 마른 타

월 등으로 헤드라이트의 물기를 닦아 주는 것이 좋다. 

스톤칩도 헤드라이트 변색을 일으키는 주범이다. 주행 

중에 생기는 흙먼지나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들은 헤드

라이트에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히고 헤드라이트를 뿌

옇게 만든다.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파

손될 수도 있다. 

■ 헤드라이트를 보호하는 방법 

현대·기아차의 성장세는 SUV 라인업이 이끌었다.

싼타페 풀 체인지 모델이 투입되며 월 1만대 이상

(구형 포함)을 유지했고,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

앞둔 투싼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월 1만대를 넘겼

다. 또한, 신차인 코나가 월 5,000대에 가까운 성적을 

거두며 새로운 볼륨 모델로 성장했다.

기아차는 쏘렌토 판매가 작년 동월 대비 34.3% 증

자외선으로부터 헤드라이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되도

록 실내 주차를 해야 한다. 실외 주차 시에는 그늘 아래 

주차하는 것이 좋다. 

또 스톤칩 등으로 작은 흠집들이 생겼다면 간단한 흠

집 제거에 사용하는‘컴파운드’를 이용해 흠집을 제거

할 수 있다. 헤드라이트 먼지를 제거한 다음, 부드러운 

타월에 컴파운드를 묻히고 헤드라이트를 닦아준다. 마

지막으로 깨끗한 타월로 한 번 더 닦아주어야 먼지나 이

물질이 달라붙지 않는다. 

UV코팅제를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다. 헤

드라이트를 생산할 때 UV코팅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

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진다. 컴파운드로 흠집을 제거하

고 UV코팅을 추가로 해주면 좋다. 

가했으며 옵티마도 56.6%나 증가

해 판매 신장세를 주도했다. 스포

티지도 8.7% 늘었다. 

상대적으로 그 동안 기아차 미

국 실적을 책임지던 쏘울의 판

매 실적은 부진(전년 동기 대비 

-35.6%)했다. 

HMA는“투싼과 엘란트라는 각

각 18개월, 4개월 연속 증가세를 

보였다”며“SUV 라인업은 2만7,678대가 팔려 30% 

증가했다.”고 설명했다. 

7월 부진했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 증가세 전환은 

제너럴모터스(GM)와 도요타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

전체 산업 수요가 하락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

하반기 판매 성장 기대감을 높였다. 

▲ 현대자동차 싼타페(왼쪽)와 투싼 2018년 형


